
틀리기 쉬운 맞춤법

않 / 안

되 / 돼
왠 / 웬

에 / 의
데 / 대



1) ~않 / 안~ 

안

않

‘~아니다’ 라는 뜻. 
‘~하다’와 합쳐져서 쓰임.

‘안’ + ‘하다’ = ‘않다’

나는 어제 게임을 (안 / 않) 했다.

나는 어제 게임을 하지 (안 / 않)았다.
예시 1

예시 2

안~ 하다

않다

숙제를 (안 / 않) 했으니 혼이 나지.예시 1

공부를 하지 (안 / 않)아서 큰일이야!예시 4



2) 되 / 돼

되

돼

‘되다’

‘되’ + ‘어서’ = ‘돼’

커서 파일럿이 (될 / 됄) 거야!
이만하면 (됬어. / 됐어.)

예시 1

예시 2

복도에서 뛰면 (안 되/ 안 돼)예시 3

그렇게 하면 (안 되지/ 안 돼지)예시 4

‘어서’ X

‘어서’ O

되어거야?

되었어?

안 되어?

안 되어지?



3) 왠 / 웬

왠

웬

‘왜인(지)’의 줄임말.

어찌된, 어떠한

(왠일 / 웬일)인지  낯설지 않아요.
네가 (왠일로 / 웬일로) 일찍 왔니?

예시 1

예시 2

오늘은 (왠지 / 웬지) 잠이 안 와.예시 3

이게 (웬걸? / 왠걸?)예시 4

‘왠지’ 말고는 대부분 ‘웬’ 으로
사용하면 됩니다!!



4) 에 / 의

에

의

장소, 시간, 방향성 (예)아침에 운동)   

소유, 전체와 부분  (예) 나의 물건)  

나는 그의 (의견에/의견의) 찬성한다.

(몸에 / 몸의) 좋은 보약.
예시 1

예시 2

너는 (나의 / 나에) 소중한 친구야.예시 3

(꽃의 /꽃에) 향기가 너무 좋아.예시 4



5) 데 / 대

데

대

장소, 어떤것, 경우

경험을전달할때

아까 헤어진 (데/대)에서 다시 만나자.
이것은 배 아픈 (데/대) 잘 듣는 약

예시 1

예시 2

겉보기와 달리 똑똑한(데/대)?예시 3

동생이 그렇게 (들었데. / 들었대.)예시 4

~말했대 , 
~봤대, 등



<풀어봅시다>

1. 습관적으로 욕설을 내뱉으면
(안 되요 / 안 돼요).

2.  (왠일로 / 웬일로) 일찍 일어났네?

3. 하루라도 책을 읽지 (않으면/안으면) 

4.  이것은 (나의 /나에) 역할.

5. 잔반을 남기면 (안되요/안돼요
                     않되요/않돼요)



6. (민주주의의/민주주의에) 절차에 따라
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.

7. 거북이와 사이를 벌려놓고 편한
    (데에서 /대에서) 잠을 잔 거야.
8. 거북아, 절대로 네가 이겼다고
  생각하면 (안 되! / 안 돼!)

9. 자고 (일어났는데 / 일어났는대)

10. (그에 /그의) 대한 근거로 첫 번째~



<정답>

1. 습관적으로 욕설을 내뱉으면
(안 되요 / 안 돼요).

2.  (왠일로 / 웬일로) 일찍 일어났네?

3. 하루라도 책을 읽지 (않으면/안으면) 

4.  이것은 (나의 /나에) 역할.

5. 잔반을 남기면 (안되요/안돼요
                     않되요/않돼요)



6. (민주주의의/민주주의에) 절차에 따라
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.

7. 거북이와 사이를 벌려놓고 편한
    (데에서 /대에서) 잠을 잔 거야.
8. 거북아, 절대로 네가 이겼다고
  생각하면 (안 되! / 안 돼!)

9. 자고 (일어났는데 / 일어났는대)

10. (그에 /그의) 대한 근거로 첫 번째~


